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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려제강 사외이사에 포스텍 한세광 교수 
선임

[베리타스알파=김하연 기자] POSTECH(포항공과대학교, 총장 김무환) 신소재공학과 

한세광 교수가 고려제강의 새 사외이사로 선임됐다. 

고려제강은 주요 산업의 필수재료인 와이어로프와 경강선 등 국내 특수선재 분야에서 

국내 1위의 중견기업으로 고려강선, 홍덕산업, 케이앤에스와이어, 키스와이어홀딩스 

등 11개 비상장 계열사를 두고 있다. 또한, POSTECH과 산학협력을 통한 각종 연구개

발을 진행해 왔으며,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‘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’를 후원하

는 등 각별한 인연을 맺어왔다.

한세광 교수는 2005년 POSTECH에 부임한 이후 네이처 리뷰 머터리얼즈(Nature 

Reviews Materials) 등의 국제 저명 학술지에 13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, 120건 이

상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 및 등록했다. 또한, 4건의 상업화와 40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

체결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였다. 한편, 한국공학한림원 회원, 삼성

미래기술연구회 위원,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, 2014년에 대학 

연구 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㈜화이바이오메드를 창업해 지분투자 5건을 유치하는 등 

사업화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. 

한 교수는 “고려제강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선재·와이어 기술을 바탕으로다양한 의

료기기 사업화, 신사업 발굴을 자문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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